
 

고유전울 형의 세라믹 재료는 강유전체의 바륨티타네이트(BaTiO3)를 주원료로 하

는 것과 Pb계 복합 페로프스카이트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유전

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온도 의존성, 전압 의존성도 크다.  

 

1. BaTiO3 계 재료 

BaTiO3는 그림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페로프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림2와 같이 온도에 따라 비유전율과 결정구조가 변화한다. 이 계의 온도특성의 

조절은 shifter라고 하는, 큐리점(강유전체와 상유전체의 상전이 온도)을 이동시키

는 첨가제와 depressor로 불리는, 유전율의 온도의존성을 작게 하는 첨가제를 이용

하여 이룬다. Shifter로서는 BaZrO3, SrTiO3, BaSnO3, CaSnO3, PbTiO3 등이, 또 

depressor로서는 MgO, MgTiO3, NiSnO3, CaTiO3, Bi2(SnO3)3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1. 바륨티타네이트의 결정구조 

 

 



 

그림2. 바륨티타네이트의 온도특성과 손실계수 

 

2. Pb계 복합페로프스카이트 재료 

 페로프스카이트 결정구조의 A-site에 Pb, B-site에 Ti 대신 Mg, Nb, W, Fe 등으

로 치환시킨 Pb계 복합 페로프스카이트라고 하는 일군의 화합물이 있다. 이들 화합

물 중에서 1950년 대의 소련에서 Smolenskii등이 연구한 Pb(Mg1/3Nb2/3)O3-

PbTiO3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계의 재료는 완화형의 강유전성 분산을 갖으므로 

relaxor로 불린다.  

 Pb계 복합 페로프스카이트는 고유전율이면서 그 자체가 저온 소성이 가능하므로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있다. 표1에 Pb계 복합 페로프스카이트 화합물의 강유전성, 

반강유전성의 구별과 규리점, 큐리점에서의 유전율을 나타내었다. 900-1000C에서 

소성이 이루어지며, 20,000을 초과하는 유전율이 얻어지고 있다. 이들의 조합에 따

라 고유전율의 저온 소성이 가능한 유전체가 얻어진다. 비유전율의 전압 의존성이 

작고, 내전압이 BaTiO3계에 비교하여 높고, 유전손실이 작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

며, 중고압 콘덴서와 교류 콘덴서에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문제가 커짐에 따



라 Pb의 독성이 문제시 되어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표1. Pb계 복합페로프스카이트 화합물 

 

 

표2. 온도 보상용 재료의 유전특성 

 

 



 

3. 온도보상용 재료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온도변화가 작은 유전체가 온도 보상용이다. 온도보상용 

세라믹스는 상유전체를 주원료로 하고 있다. 상유전체 중에 가장 유전율이 높은 

TiO2를 주원료로 한 것이 많다. 비유전율은 수백 이하로 작지만 전압 의존성, 경시

변화가 없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온도계수가 일반적으로 (-)의 재료가 많으며, 

그 조성 비에 따라 표2와 같은 각각의 온도계수와 유전율을 나타내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비유전율이 높을수록 온도계수도 커지는(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Q값

이 높고 위성통신과 같은 GHz대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므로 고주파용으로서의 용도

가 많다. 또 교류콘덴서와 유전체 공진기 등에도 이용된다.  


